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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국회 법사위(법제사법위원회)는 5월 20일(수) 전체회의를 열고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근거 규정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 지원제도 근거법인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. ��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제도 안에 우선 예술인만 가입 대상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 개정안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예술인과 용역계약을 맺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한다. ��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예술인은 ‘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’으로 규정했다. 개정안은 또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시점을 법 시행 후 1년에서 6개월로 앞당겼다. �구직자 취업촉진법(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)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법으로 지난 해 정부가 발의했다. �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구직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부 저소득층 구직자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 ��     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법도 통과�    1991년 도입된 인가제 30년만에 폐지��한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을 낼 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을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꾸기로 한 내용도 포함되었다. ��일부 위원들은 신고제 전환에 따른 요금 인상 가능성을 우려했지만시장 경쟁 구도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인가제를 폐지하고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 효과를 유도해야 한다는 게 정부 및 업계 일각의 주장이다. ��20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칠 전망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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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-367호, 2020년 5월 20일(수)





고용보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‘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법’ ‘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’도 통과 













